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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그 불이 이미 타올랐으면 얼마나 좋으랴?..."
2019-8-17.
루카의 복음. 12,49-53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그 불이 이미 타올랐으면 얼마나 좋으랴? 내가 받아야 하는 세례가 있다.

이 일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짓눌릴 것인가?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이제부터는 한 집안의 다섯 식구가 서로 갈라져,

세 사람이 두 사람에게 맞서고 두 사람이 세 사람에게 맞설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아버지에게, 어머니가 딸에게, 딸이 어머니에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맞서 갈라지게 될 것이다.”
묵상
오늘 예수님께서는 꽤나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마태 5:9)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분의 탄생에 천사들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 (루카 2:14)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것은 옳습니다. 그러나 평화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요한 14:27) 라고 하실 때의 예수님 말씀의 포인트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는 세상이 줄 수 있는 것과 같은 조용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늙은 시메온은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은 ‘반대’의 표징(루카 2:34)이 될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예언을 했던 모든 예언자들처럼,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부정의와 잘못 된 행동에 대해서 그들이 회개와 회심을 하도록 부르시면서 맹렬히 비난함에 도전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도 무관심하게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도전은 평화를 방해합니다. 하지만 분열은 예수님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편에 서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 (루카 11:23) 라고 예수님께서 단언 하신 것과 같이, 그분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십니다. “믿음은 꾸미거나 멋을 내는 요소가 아닙니다. 믿음이란 인생의 기준이나 기초로서 하느님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하느님께서는 비움이 아니시고, 중립적이지 않으시며, 언제나 긍정적이시고 사랑이십니다... 그분의 평화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타협적인 중립이 아닙니다. 악마와 이기심을 포기함으로 예수님을 따라 선함과 진리와 정의를 선택합시다. 그러면 세상은 분열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열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께서는 기준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 기준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한 삶을 살거나 아니면 하느님과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섬김을 받는 것과 섬기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아에 순명을 하거나 하느님께 순명을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친척들 중에서도 몇몇은 그분의 삶의 방식을 나누지 못했습니다. (마르 3:20-21) 하지만 그분의 어머니는 언제나 충실하게 예수님을 따르셨으며, 그녀의 마음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셨습니다. 마리아의 믿음 덕분에, 끝에 가서는, 예수님의 친척들도 첫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14) 우리 역시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확실히 고정하도록 그리고 심지어 어떠한 값이 따르더라도 언제나 그분을 따르도록 마리아에게 도움을 청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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